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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건 이수민유럽투어첫우승

이수민(23CJ오쇼핑)이 유럽프로골프

투어선전인터내셔널(총상금 280만달러)

우승을차지했다

이수민은 25일 중국 선전 건존 골프클

럽(파727145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4라운드에서버디3개와이글 1개 보기

2개와 더블보기 1개씩 기록하며 1언더파

71타를기록했다

최종합계 16언더파 272타의 성적을 낸

이수민은 공동 2위인 요스트 루이튼(네덜

란드) 브랜든스톤(남아공)을 2타차로따

돌리고 우승했다 우승 상금은 41만2353

유로(약 5억3000만원)다

한국 선수가유럽프로골프투어대회를

제패한것은지난해 5월안병훈(25CJ)이

BMW PGA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오른

이후약 11개월만이다

전날악천후탓에13번홀까지만경기를

마친 이수민은 이날 오전 재개된 4라운드

에서 15번 홀까지 14언더파로 루이튼 스

톤 알렉산더레비(프랑스)등과공동선두

를 달렸다 이수민은 그러나 16번 홀(파3)

버디 17번 홀(파5) 이글로 단숨에 3타를

줄이며 3타차단독선두로뛰쳐나가사실

상승부를갈랐다

이수민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가

대표로활약했으며아마추어시절인 2013

년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군산CC오

픈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다 또 2015년에

는 프로 자격으로 역시 군산CC오픈을 제

패해같은대회에서아마추어와프로자격

으로 모두 우승하는 진기록을 남겼다 지

난해 KPGA 투어 신인상을 받았고 대상

부문 2위 상금 3위에오르며KPGA 투어

데뷔시즌에맹활약했다

세계 랭킹 128위인 이수민은 이번 우승

으로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출전가능성

도 높였다 이수민은 이번 우승으로 세계

랭킹 75위안쪽으로진입할것으로예상된

다 현재 한국 선수로는 안병훈(25CJ)이

31위 김경태(30신한금융그룹)가 62위에

올라 있다 한 나라에서 최대 2명이 올림

픽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수민이 올림

픽에 출전하려면 순위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

지난해 10월홍콩오픈에나가면서유럽

투어 대회에 처음 출전한 이수민은 그 대

회에서 공동 3위에 오르며 두각을 나타냈

고 올해 2월 메이뱅크 챔피언십에서는 최

종라운드에서 15번홀까지 2타차선두를

달렸으나 이후 더블보기 2개를 쏟아내며

준우승했다

이번대회우승으로 2018년까지유럽투

어출전권을확보한그는 원래올해목표

가유럽투어퀄리파잉스쿨이었다 그것을

이룬 만큼 올해 시즌 막판에 있는 유럽투

어파이널시리즈에서좋은성적을얻는것

이목표라고밝혔다

버바 왓슨(미국)이 10언더파 278타로

공동 8위에 올랐고 양용은(44)은 1오버파

289타로공동 54위를기록했다 연합뉴스

한국인 어머니를 둔 노무라 하루(24

일본)가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에서시즌두번째우승을차지하며리우

올림픽출전가능성을높였다

노무라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

프란시스코의 레이크 머세드 골프클럽

(파726507야드)에서 열린 스윙잉 스커

츠클래식마지막날 4라운드에서버디 5

개 보기 6개를적어내1오버파73타를쳤

다 합계 9언더파 279타를적어낸노무라

는우승상금30만달러의주인공이됐다

최나연(29SK텔레콤)이 중반까지 우

승경쟁에 나섰지만합계 4언더파 284타

로저리나필러(미국)와공동 3위에올랐

다 준우승은 5언더파 283타를 친 리 앤

페이스(남아공)가 차지했다 지난 2월

LPGA 투어 호주여자오픈에서 LPGA

투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노무라는 2

개월 여 만에 다시 정상에 올라 무서운

상승세를이어갔다

18일자세계랭킹에서 36위인노무라는

이번 우승으로

랭킹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돼

오는 8월 열리

는 리우 올림픽

출전을 눈앞에

뒀다 노무라는

일본선수중세

계랭킹이 가장

높다

일본인 아버

지와 한국인 어

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노무라

는 7살 때 한국으로 건너와 문민경이라

는이름으로한국에서선수생활을했다

2015년에는 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 투어한화금융클래식에서우

승한국팬들에게도이름을알렸다

12번홀(파3)에서 나온 장거리 버디 퍼

트가노무라에게힘을줬다노무라는이

홀에서티샷을홀에서 21나떨어진곳

에떨어뜨려위기를맞았다 하지만내리

막라인을타고굴러간버디퍼트가홀로

빨려들어가는행운을잡았다

3년 연속 이 대회 우승을 노렸던 세계

랭킹 1위리디아고(19)는허미정(27) 신

지은(24한화) 등과 공동 6위(1언더파

287타)로 대회를 마쳤다 신인왕 포인트

1위를 달리는 전인지(22하이트진로)는

8타를잃는부진으로공동 27위(5오버파

293타)에머물렀다 연합뉴스

한국계 노무라LPGA시즌2승

25일미국캘리포니아주샌프란시스코레이크머세드골프클럽에서막을내린미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스윙잉스커츠클래

식우승자노무라하루(24일본)가미소띤얼굴로트로피를들고있다 연합뉴스

스윙잉스커츠어머니한국인

25일중국선전건존골프클럽에서열린유럽프로골프투어선전인터내셔널에서우승을차지한이수민이트로피를들고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연합뉴스

선전인터내셔널세계랭킹75위리우행가능성

유럽투어파이널시리즈서좋은성적낼것

2016 LPGA 한국(계) 우승자

노무라하루
4월 25일 스윙잉스커츠클래식

2월 21일 호주여자오픈

이민지 4월 17일 롯데챔피언십

4월 4일 ANA인스퍼레이션

3월 28일 기아클래식

김효주 2월 1일 퓨어실크바하마클래식

2월 9일 코츠챔피언십
장하나

3월 6일 HSBC위민스챔피언스

김세영 3월 21일 JTBC파운더스컵

일본

호주

뉴질랜드리디아고

한국


